
요  약 

폴란드는 2004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원조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본격적으로 공여국으

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1년 개발협력법을 제정하고, 2012년 다년도 개발협력전략(2012-2015)를 수립하

면서, 개발협력을 위한 법적 전략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3년에 OECD DAC에 가입하

면서, 이를 계기로 개발협력 제도 및 정책을 더욱 정비하고, 폴란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하여, 국제 규범을 반영한 체계적인 개발협력활동을 진행해나가게 된다. 

외교부가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구조이며, 외교부는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 입안자이면서, 타 부처와 기관들의 코디네이터, 검토자의 역할을 한다. 

폴란드의 원조 규모는 2004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DAC에 가입한 2013년에는 GNI 대비 ODA 비율은 0.47%

로, 비슷한 시기에 DAC에 가입한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비율보다 다

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의 원조는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뉘며, 다자원조의 비율이 훨씬 높다. 중점

지원분야는 크게 민주주의와 인권, 체제변화, 인도주의 원조, 글로벌 교육 및 자원 봉사 분야

이다. 이는 폴란드가 사회주의 체제 붕괴 후, 과도기에 축적한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 경험을 

유사한 상황에 놓인 개발도상국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OICA와의 협력 가능성 측면에서, 폴란드는 주로 민주주의와 인권, 체제변환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국도 동방파트너십 국가 등으로 KOICA와의 중점 지원 분야, 국가

와는 상이하여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신흥공여국간 협

력, 삼각협력 등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분야라면, 서로의 비교 우위 분

야를 고려하여, 향후 서로간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